
<인터뷰 : ISP Samuel J. Heyman 회장>

“감원통해 합리화를 추진중입니다"
최근 국내외적으로 스페셜티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시장이 규모화

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들 제품에 대한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것으로 지적되고 있

다. 

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스페셜티 화학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개념 정립이 확실치 못한 상황이고

이들 제품의 미미한 시장성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.

대표적 스페셜티 기업인 미국 I S P의 Samuel J.Heyman회장을 만나 아·태지역에 대한 전략을 들어

본다.

Q: ISP는 화장품 원료 및 의약 등 스페셜티 화학제품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

있는데, 사업영역은 ?

A: ISP(International Specialty Products)는Specialty Chemical을 생산하는 회사로 스페셜티 화학제품

및 F i l t e r제품·신소재 등 3 0 0여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. 스페셜티 화학제품 사업부에서는 제약·화

장품·플래스틱·농약·페인트·코팅·접착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, 미네랄사업부에서는 유색 세

라믹지붕재·아스팔트싱글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

또 여과제품에는 페인트·화학제품·제약·석유·식음료 산업의 약체 여과용 베셀 및 여과포 등을

생산하고 있으며, 신소재로는 고순도 탄소화 철분말로서 항공기 및 방산용품·전자·분말금속형을

비롯해 제약·식음료 용도의 소재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.

Q: ISP와 G A F의 관계를 설명해준다면 ?

A: 91년 G A F의 간접 계열사인 I S P는 GAF 산하의 모든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. 따라서 9 1년7월

보통주의 1 9 . 4 %에 해당되는 1 9 4 0만주를 공시함으로써 I S P가 명실상부하게 G A F를 대표하는 기업으

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Q: ISP의 연간 매출액 및 사업부별 매출액 구성현황은 ?

A: ISP의 연간 매출액은 9 3년기준 총 5억8 4 0 0만달러로 2 0 0 0년까지 1 0억달러로 매출액을 향상시킬

계획입니다. 93년기준 사업부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스페셜티 화학제품 분야가 4억3 4 5 0만달러로 전체

매출액의 7 9 . 2 %를 차지해 절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 미네랄사업부가 8 1 3 0만달러로 14.8%, 기

타 사업부문이 3 2 5 0만달러로 5 . 9 %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.

이것은 9 2년 스페셜티 화학제품 분야가 전체매출액의 7 6 . 3 %를 차지했고 미네랄사업부가 1 7 . 8 %를 차

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스페셜티 화학부문의 매출구성이 늘어나고 미네랄 부문은 다소 위축된 것으

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Q: 93년 매출액이 9 2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?

A: 93년 매출액은 9 2년대비 4.7%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39.5% 감소했습니다.

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미네랄 사업부문의 판매액이 전년대비 2 0 %이상 감소한데 원인이 있으며 달

러의 강세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.

또 경상이익이 감소한 것은 합리화 비용으로 4 2 6 0만달러를 지출하고 GAF-Huls 합작기업의 매출액

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미네랄 사업부의 과열경쟁 및 광고비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

니다.

그러나 이러한 손실은 아시아·태평양지역에서의 스페셜티 화학제품 매출 증가로 다소 손실을 상쇄

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아시아·태평양지역은 주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

Q: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합리화 계획은 ?

A: ISP는 지난해 1 0월부터 모든 사업부에서의 경비 절감을 위해 제조·판매·광고부문의 지출을

2 5 0 0만달러이상 절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이 프로그램에는 회사봉급의 10% 를 차지하고 있는 간부 1 3 5명을 감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



며 이미 이러한 계획들이 진행되어 운영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

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 및 원료 절감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진행되고 있습니다.

Q: 아시아·태평양 등에 대한 지역적 차별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. . .

A: 예, 그렇습니다. ISP는 지난해 스페셜티 화학제품에 대한 지역적인 글로벌 전략에 주력한 결과

아시아·태평양지역 및 남미지역에서의 매출액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.

아시아·태평양지역 매출액과 경상이익은 1 3 8 0만달러의 구조합리화자금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각

각 22%, 35% 증가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미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경상이익

이 각각 23%, 12% 증가해 아시아 지역에는 못미치나 이 지역도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지적되고 있

습니다.

아시아·태평양지역의 매출액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미 9 2년에 B e i j i n g과 모스크바에 무역사무소

를 개설했으며 이 두지역에 9 4년 새로운 공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

티나·인디아·폴랜드·대만·베네주엘라·베트남에도 새로운 사업을 검토중입니다. ISP는 두지역

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영업정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.

유럽지역에 대한 전략도 중요한 글로벌 전략의 하나로 Ghlin-Baudour, Belgium 등의 지역에 9 6년까

지 공장을 건설해 운송비 절감 및 서비스 개선 등의 영업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.

Q: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계획은 없는지 ?

A: 한국시장은 1 0 0 0만달러 시장으로 아시아·태평양지역의 9 3년기준 매출액 6 9 3 0만달러 1 4 . 4 %를 차

지하고 있는 주요한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.

또 1,4 BDO 등의 범용제품보다는 스페셜티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고부가가치시장으로 인정되고 있

습니다. 즉 화장품 관련 원료 및 헤어스프레이·무스용 폴리머·스킨케어 베이스·화장품 방부제 등

Personal Care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약·농약·맥주 등 식음료 분야 첨가제 및

전자·페인트 등의 수지, 용제 첨가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

한국·대만 등 성장지역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Beijing 및 모스크바 사무소를 신설해 당분간 단순

판매에만 주력할 계획입니다. 또 테크니칼 서비스 및 운송은 싱가폴 지역본부에서 총괄하는 기존 시

스템을 유지할 것입니다.

Q: ISP에 적합한 사업분야를 보유한 한국 기업이 매각을 제의해 온다면 인수의향은 ?

A: 글쎄요. 꼭 투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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